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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화는 항상 실재(reality)와 허구(imagination)를 바탕으로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 왔으며 영화에서의 시각 효

과는 주로 현실을 더욱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거나 가상을 현실로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다. 본 연구는 환상적 

사실주의가 갖는 이미지를 이창동 감동의 오아시스를 통해 내표된 의미와 그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상적 사실

주의는 이미지로서 영화내의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보고자 하는 욕망과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거울이

라는 이중적 의미의 도구를 사용하여, 현실과 상상의 공간을 분리하였다. 또 비둘기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 세계에 

재현되었다. 영화 내러티브 구조에서 가시화된 공간과 비가시회된 공간을 분리시키고, 현실과 비현실적 공간의 분리,

의식과 무의식의 공간의 분리, 현실과 현실공간을 권력 구조로 분리하여 사용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황상의 이

미지는 우리에게 더 실재처럼 다가오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의 공간을 표현해 낼 것이다.

주제어 : 환상적 사실주의, 이미지의 재현성, 시각효과, 하이퍼매개, 비매개, 마술적 리얼리즘

Abstract The film has always reflected the culture of the era based on reality and imagination. The visual 
effect in the film has mainly played a role of expressing the reality more realistically or recognizing the virtual 
as real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fantasy realism through Oasis of Lee 
Chang-dong. Fantastic realism has separated the reality from the imaginary space by using a dual meaning tool 
that affects the time and space in the film and reflects the human desire and desire to see. It was also 
reproduced in the real world through the medium of pigeons. In addition, it separates visualized space from 
non-visualized space in film narrative structure, separation of real and unreal space, segreg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 space, and separation of reality and reality space into power structur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image of the yellow image comes closer to us like reality, which will express 
the space of unconsciousness that we could not think of.

Key Words : Fantastic Realism, Reproducibility of Images, Visual Effects, Hyper-mediated, Non-mediated, 
Magic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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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시각 문화는 ‘Altamira cave’에서도 보여주듯이 문자

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삶의 부분을 기록하는데 많은 발

전을 기여해왔다. 19세기에 카메라의 발명과 더불어 문

자와 시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는 매체인 영화는 기술

과 더불어 시각적 요소가 발전되고 있다.

영화에서의 시각효과는, 현실적인 요소를 보다 더 현

실감 있게 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추상적 이미지

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 사용이 본질적으로 절대적이다.

인물의 심리적 흐름을 그대로 재현하는방법으로서 정신

적 이미지는 정신분석학에서 거론되는 소재들의 조합과

색채의 반전, 운동 이미지와 시간의 흐름의 역설적인 표

현 등, 영화 전체 맥락의이미지의 구조와는 별개의 컷으

로 구분된다.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인간

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실제로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디지털 매체 예술의 시대

에 있어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스펙터클

미학이 자리잡아왔고, 그것을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영상

의 시각효과이다. 앤드류달리는자신의 책Visual digital

culture 에서 스펙터클한 체험을 주는 것은 수용자에게

센세이션을 준다고 표현했다[1].

영화 이미지에 있어서 정신분석을 빌린 초기 영화 이

론은 관객이 영화를 보는 행위를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상상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미지가 무의

식의 현시이고 언어처럼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영화 이

미지는 상징계에서 작용하게 된다. 라캉의 개념에 따르

면, 언어처럼 구성된 영화 이미지는 고정된 의미를 주는

대신 무한히 미끄러지는 의미 작용(signification)을 일으

켜서, 영화와 관람자 사이에 무의식을 구성한다. 그래서

영화는 무의식의 이미지라고 말한다[2].

또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란 수면에 의해 가능한

동시에 수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지와 표상이 변

발되지 않는 심리활동 초기와 유사한 퇴행 상태를 포함

하고 있다. 사고는 이미지로 변형되고 말의 표상은 사물

의 표상으로 전환되며 억압된 욕망은환기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그 표현과 만족을 찾는다는 것이다[3]. 프로이트

의 정신분석학은 다양한 방면에서 그 힘을 발휘하였지만

그의 정신분석학을 언어적으로 재해석한 라캉의 이론은

영화 이론가들에 의해 영화가 다른 매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신분석학적 기호학으로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이용되

어왔다[4].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이자 이론가인 페터 바이

벨은 디지털 매체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 개념의 등

장을 강조한다. 그는 매체 예술이 지니고 있는 공간성에

주목해서 가상공간이 기술적 공간임과 동시에 정신적 공

간이며, 또한 이 공간은 이미지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

문에 공간 자체가 기술적 시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 강조한다[5].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본고에서는 영화

라는 매체를 통해서 닫힌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열린 공

간의 개념으로 매체 예술의 전시적 공간과 상통하는 의

미로 차용한다. 또한 라캉의 개념들 가운데 실재계의 한

특면인 징환(sinthome)과 그에 대응하는 증상(sysptom)

의 개념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징환은 무

의식적 함유로서 텍스트의 일관성을 보증해주는 심층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징환은 텍스트의 심층

구조를 들어내는데 적합한 개념으로 다른 각도에서 영화

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영화 속에 나타나는 특정

한 증상과 징환은 영화 텍스트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

지만, 그러한 영화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었을 때 지니게

되는 사회적 함축 의미들도같이 내포하게 될 것이다. 왜

냐하면, 영화는 단순한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와

끊임없이 조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텍스트이

기 때문이다[6].

영화에서 시각 효과는 현실적 리얼리티의 위협에 대

한 보상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하면서 대중은 거기에 도취

되기도 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체험 대신 격리, 중재, 환

영적인 이미지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위상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영화에서 시각 효과

라고 하면 비매개를 위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을 의

미해 왔다. 현실을얼마나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는가? 상

상의 세계를얼마다 그럴듯하게 구현하는가? 시각효과는

실재로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치 실재인양 표현하거나

가상의 세계를 마치 현실 세계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거나

실재인 것을 더 실재처럼 표현하여 현실감을 높이는 역

할을 해 왔다.

비매개의 논리가 서구적 표상에서, 특히 르네상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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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모더니즘의 출현까지 지배적이었다면, 하이퍼매개는

중요하긴 하지만 2차원적인 위상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

다. 때때로 하이퍼매개는 비매개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

기도 하고 동시에 공격하기도 하면서 유희적 태도를 취

하거나 파괴적 태도를 취했다[7]. 하이퍼매개 이미지는

정신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이미지를 그대로 시각

화(visualization)한다. 그러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현실에서는나타날수 없는,

따라서 표현할 수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

각효과가 사용 될 수밖에 없다. 하이퍼매개 이미지의 표

현에 있어서 시각 효과는 빠질 수 없는 표현 수단으로서

심층적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주로 현

실에 대한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그려져 왔다. 새로운 디

지털 미디어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 사이를, 즉 투명성

과 불투명성 사이를 진동한다. 이러한 진동은 한 미디어

가 선행 미디어들이나 다른 동시대적미디어들을 어떻게

개조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영화의 미디어의 재매

개화를 통한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해 기존 하이퍼매개 영

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논문에서는미디어를 영화로 한정하고, 하이퍼매개

와 비매개의 개념을 시각효과에서 이미지의콜라주와 리

얼리티로 설명한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마술적

리얼리즘 이미지는 회화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환상적 사실주의가 갖는 이미지를 이창동 감독의 오

아시스를 선정하여 내포된 의미를 분석한다.

환상적 사실주의 이미지는 영화의 맥락 안에서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가?

환상적 사실주의 이미지는 영화내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환상적 사실주의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되어 지는가?

2. 환상적 사실주의 정의

마술적 리얼리즘은 종종 판타지(Fantasy), 초현실주

의(Surrealism)와의 구분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

설과 회화, 영화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비교 분석하고, 영

화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각 장르에서의 범위를 한정하자면, 소설의 경우는 주

로 메타모르포세스(Metamorphoses), 회화의 경우 이미

지의 재현, 영화의 경우 이미지의 재현혹은 상상 속에서

만 존재하는 정신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영화에서 나타

나는 정신적 이미지는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정신적 이미지로 들어 논할 수 있다.

2.1 정신분석학

라캉에게 있어서 욕망은 대상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여’된 무엇에 관한 것이며, 대상은 욕망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보다는 욕망의 원인이다. 인간은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욕망할 것인지를 배운다. 여기서 환상이

란 허구의 환영 또는 현실의 저편에 있는 판타지와는 구

별된다. 라캉에게 환상이란 주체가 욕망의 대상이자 원

인인 ‘대상 ∂’에 대해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말하

며, 욕망은 실현시키고자 하는 주체의 시나리오다. 주체

의 욕망을 지지하여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환상이다[8]. 그

러므로 환상은 욕망의 충족이라기보다는 욕망의 무대화

또는 욕망의 장면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

이다[9]. 라캉의 욕망 이론은 욕망이 대상을향해 가는 단

계가 상상계, 그 대상을 얻었을 때 느끼는 어긋남이 상징

계, 이 둘의 차액(a)에 의해 욕망이 자꾸만지연되는 것을

실재계로 분류된다. 라캉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상징계

라고 일컫는 기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the

Real)’라고 하는 개념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라 상징계 밖에 놓여진것이다. 이는 실제는 오직외양

을 통해서만 재현될 뿐직접 체험할 수있는것이 아니라

는 니체의 개념에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중요한 논거

이다[10]. 주체가 상징계와 관계된다면 자아는 거울단계

를 통해 형성되는 상상계의 산물이다. 자아와 그 거울상

이 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주체와 대타자는 상상계의 축

에 배치된다. 그러나 상상계란 상징계가 형성된 이후에

만 사후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영역이다. 상상

계는 영역이나 공간보다는 순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의와 기표가 하나로 꿰어지는 순간이다[11].

라캉은언어, 상징, 질서로의진입은 주체의 탄생을 예

고하며, 이것은 주체가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전환

하는 것으로, 주체는 상징계 안에서 욕망하는 법을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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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무엇을 욕망할지를 배운다. 문화에 의해 충만

하고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대상들만을 소중히 여기도록

배우는 것은, 주체의 욕망이 주체의 정체성처럼 대타자

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라캉에 관한 한 무의식

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의미화 과정이다. 대타자

는 언어, 상징 질서이며, 이러한 대타자는 결코 완전하게

주체가 동화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타자성이 무의식

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라캉이 여기서 제시하

고 있는 것은 주체는 기표에 의해서 좌우되며 주체의 욕

망은 제조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생산의 장소, 공장이 상

징계이다[12]. 또한 라캉은 시각 예술로서 영화를 바라본

다. 라캉은 <세미나 제 11권; 정신 분석의 네 가지 기본

개념>의 <대상 ∂로서의 시선>에서 ‘시각(eye)과 시선

(gaze)의 분리’, 왜상(anamorphosis)’, 선과 빛’, ‘그림이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예술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 논

하고 있다[13]. 영화의이미지를 라캉의 예술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것은 영화에서나타내는 일관

된 의미를 규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 루이 보드리는 영화가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일관

된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이데올로기로 설명한다.

그는 라캉의 거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것과 시각적 특성이부각된다는 것

인데, 바로 영화관에서 우리는이 특성들을 관찰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보드리에 의하면 그러한 구조 속에서 영

화는 일관된 의미를 생산한다.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이다. 여기서 카메라의 시선은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전제되어 있다. 메츠는 자신의 논문 ‘상상적 기표

(The Imaginary Signifier)’에서 영화를 이루는 기본 단

위를 상상계적 기표라고 부른다. 카메라는 관객이 볼 수

없는 것,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든다

[14]. 저자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관람 주체와 관련해

영화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

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라캉의 거울 단계개념을

이론적 무대의 중심으로 옮겨 놓는다. 영화 안에 독특한

성격은 영화 속에 재현되는 세상의 상상적인 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필연적으로 상상적이며

부재한다는 속성이다. 영화적 기표 그 자체가 상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특징적으로 관객을 부재와 현

존의 유희로 이끄는 것이며 그 전형은 거울 속에 부재하

는 아이 이미지의 상상적인 완전성이다. 스크린의 이미

지들은 ‘부재의 양식 속에서 현존화된’ 것이며 영화를 본

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풍부한 지각영역의 현존과

영화가 전달하는 대상의 부재 그 둘의 조합인 것이다[15].

2.2 정신적 이미지

베르그송 Henri Bergson 과 들뢰즈 Deleuze. Gilles 에

의하면 모든 이미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에

서 내재성의 평면 위에 놓이게 되며, 선형을 포함한 다양

한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미지는 어떤 이상의세계

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와 그 주제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16]. 영화에 정신적 이미지들을

끌어들이는 것은그의 관계를 이미지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은지각, 행동및 감화-이미지들에 더해질 뿐 아니라

그것들을 틀 짓고 변형시킨다. 이렇게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형상들’은 그것은 바로 사유의 형상들이다. 실제

로 정신적 이미지는 자신이 행동- 이미지의 기호들과 혼

동하지 않는 특수한 기호들을 필요로 한다[17].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는 추상적 관계에 적용되는 것

으로서, 상징이라고 한다. 그것은추상화가 아닌, 한인물

과 다른이들 사이 그리고 그자신과의사이에놓인다양

한 관계, 혹은 동일한 관계의 변주들을 감지하는 구체적

대상을 말한다[18].이미지들의 관계항을 통해 각각의 이

미지가 의미하는 기호로 나누어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데, 탈 표지는 자연적 관계들(계열)에 대한 충격이며, 상

징은 추상적 관계들(집합)의 매듭이다. 정신(mind)은 순

수 지식에 대한사변적관심 때문에 물질 및시간과결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영혼(spirit)은 물질과 시간의 공간

바깥에 존재한다. 이같은 분리는 서구 철학에서 존재 신

학적으로 강조된 원천이다[19].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들

에서는 구조가 파편화 되어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낸다.

이는 정신의 분리 혹은 신체의 분리일 수도 있고, 혹은

합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나열은 역설적 구조

를 지니며, 이는 상징적 기호의 재해석,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다. 하지만 들뢰즈의 정신적 이미지는 본고가 지

칭하는 정신적 이미지와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영화를 재현 체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영화의 가시적인

측면이 주체와 서사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들뢰즈는 비

가시적인 측면을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서술하면서 영화

에 대해서 새롭게 읽기를 권유한다. 이는 영화 이미지가

작동하는 환경인 ‘이미지=물질=세계’의 내재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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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미지가 인간의 지각을 포괄하면서도 비인간적인

지각의 운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20] 들뢰

즈의 정신적 이미지는 비가시화된 이미지, 영화상 표현

되지 않은 이미지를 말한다. 그것이 스크린과 화자의 인

식의 틈과 간격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이미지라면 본고에

서의 정신적 이미지는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현실 이외의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본고는 시각 효과로

표현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며, 이는 ‘잠재의식 컷’이라

고 지칭하는 이미지와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들뢰즈

의 이미지론은 영화 내에서 정신적이미지들이 작용하는

기호의 재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비가시화된 이미지를

가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정신적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기호를 나타낸다. 영화에서의 정신적 이미지는

인물과 동일한 현실적 공간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초현실주의(surrealism) 사조에서 나타나는 데페

이즈망 depaysement1) 기법이 사용된 이미지와 흡사하다.

3. 영화에서의 환상적 사실주의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 ‘오아시스’는 드라마 장

르로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보여줌으

로써 그들의 내면과 세상의 외면을 다룬 영화이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인 공주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공주의 자유스럽지 못

한 몸과는 반대로 그녀의 정신은 거울에 의한 빛 반사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낸다. 빛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형

성하여 공주는 자신의 신체의 마비로 오는 불완전성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와 나비로 형상화하며 환상

의 세계를 즐긴다.

라캉의 욕망, 즉 본질적으로 ‘대타자의 욕망의 욕망’,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을 이 시퀀스에

서 보여준다.2) 또한 공주를 통해서 라캉의 조각난 몸의

1)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로 번역되며, 특정한 대상

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이질적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면에

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물을 창

조하는 것이다.

2) 주체가 욕망하는 것은 대타자로서이다. 즉 주체는 다른 사람

의 관점에서 욕망한다. 이 결과는 ‘ 사람의 욕망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상을 욕망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물 자체의 내재

적 성질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 욕망된다는 사실

상상의 해부학 개념을 언급할 수 있다.

[Fig. 1] Oasis, 2002

협소한 공간인 공주의 방에서 공주가 거울을 들고 있

는데 종두가 들어온다. 거울의 빛은 비둘기로 변하고, 거

울이 깨진 뒤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진 빛은 나비로 변한

다. 거울에 의해 햇빛에 반사된 빛에 종두는 눈이부시지

만, 이는영화 내용의 전개상 공주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

지고, 공주의 상상적 공간에 종두가 들어옴으로서 거울

이 창출해낸 공간은 그들의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의미

한다. 라캉의 조각난 몸의 개념은 신체의 이미지에 대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파편화와 분열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라캉은 히스테리의 전형적인 증

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조각난 몸이란 개념을 이용한다.

한쪽의 팔다리에 히스테리성 마비가 왔을 때, 그 마비는

신경계의 생리학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 대신 신체가 ‘상

상의 해부학’에 따라 분할되는 방식을 좇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각난 몸은 “분열증적이며 발작적인 히스테리의

증상을 보여주듯이 환상의 해부학이라고 정의할 만한 허

약화의 방향에 따라 유기체 수준에 나타난다’(E, 5). 신체

는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종두와 신체가

불완전한 공주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다. 그들은 서

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삶을 배운다. 그러면서 영화

는 세상 안에서 도덕적으로 마비된 현상들에 대해 냉소

적으로 이야기한다.

4. 결론

신분석과 무의식 개념을 이론화한 라캉의 개념과 들

뢰즈와 베르그송의 정신적 이미지에 대한 이론으로 본고

에서는 환상적 이미지를 가시화하여 나타냄으로서 그 의

미를 분석하였다. 이창동 감독의 2002년작 오아시스 영

이다. 대타자의 욕망은 따라서 대상들을 등가적이고 상호 교

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하나의 특정한 

대상의 특정한 의미를 감소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대상의 존

재를 무수히 볼 수 있게 해준다. (에반스, 1998:2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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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에 정신적 이미지를 소재로 잡았으며, 이는 비둘기

로 표현되어 졌다. 불운한 주인공에게 현실과는 다른 정

신적 세계를 마치 꿈과 같이 표현한 비둘기는 희망을 상

징하지만, 인간의 보고자 하는 욕망과 보이고자 하는 욕

망을 거울이라는 이중적 의미의 도구를 사용하여, 현실

과 상상의 공간을 분리하였다. 또한 영화 내러티브 구조

에서 가시화된 공간과 비가시회된 공간을 분리시키고,

현실과 비현실적 공간의 분리, 의식과 무의식의 공간의

분리, 현실과 현실공간을 권력 구조로 분리하여 사용되

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황상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 실

재처럼 다가오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의

공간을 표현해 낼 것이다. 앞으로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환상적 사실주의의 의미에 대해 정신분석학적으로 다양

한 연구와 고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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